
7. 맑고 청명한 마드리드 시내 산책(2019.11.8) 
———————————————————————————————————————————————————————————————————————— 

제목 1: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에서 다시 만난 피카소, 달리, 미로 
 

아토차 역 건너편에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이 있다. 오전 10시 개장 시간에 맞춰 

기다리고 있다가 입장했다. 시간이 이른지 관람객이 많지 않아서 쾌적하게 전시

장을 이동할 수 있었다. 그림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지만 마드리드에 살 때 이 미

술관을 여러 번 방문했다.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에는 스페인의 거장 화가들인 피카소, 달리, 미로의 그림들

이 전시되어 있다. 이들이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을 유명하게 한 셈이다.  

 

피카소의 게르니카(Guernika)는 2층에 전시되어 있는데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에

서 반출이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이 그림을 보고자 하는 그림 애호가들은 레이

나 소피아 미술관을 꼭 방문해야 한다. 그리고 미로의 알듯 모를 듯한 단순한 그

림, 달리의 나른한 느낌을 주는 그림들이 방문객들의 눈길을 끈다. 

 

나도 그렇지만 그림에 큰 관심이 없는 아내도 열심히 보고 다닌다. 신기한 일이

다. 과거에는 미술관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기다렸다. 어쩌면 이제 마드리드에 

다시 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럴 것이다.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을 나오며 문득 본 내부 정원이 가을 빛이다. 너무 아름답



다. 문을 열고 나가서 정원 사진을 몇 컷 찍었다. 

 

 
 

 
 

제목 2: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 왕립 식물원 그리고 레티로 공원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을 나와 왕립 식물원과 레티로 공원을 도보로 이동한다. 청

명한 가을 날씨와 맑은 햇살이 무척 정겹다. 차지만 코끝을 상큼하게 해주는 공

기도 상쾌하다.  

 

길가 풍경은 깊어가는 가을을 느끼게 해준다. 바쁠 것도 없기 때문에 느린 걸음

으로 산책한다. 아내는 자꾸 손을 잡는다. 나도 모른 척하고 손을 맡기고 걷는

다. 마드리드 와서 남편 잃어 버리면 안되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 

같다. 아니면 아내의 유대감을 표시하는 걸까? 손을 잡고 다니는 것도 평생 훈련

이 필요하다. 어느 날 갑자기 않된다. 

 

마드리드에서 2년 살았음에도 이 두 곳은 한 번도 와보지 못했다. 관심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던 탓이다. 식물원은 일본식 정원같이 잘 정리되어 있다기 보다는 일

단 어수선해 보인다.  

 

그러나 아주 자연스럽고 생태계가 잘 존중되어 있다. 가을이 조용하게 깊어가고 

있다. 차가운 공기 속 햇살도 따뜻하고 상쾌하다.  

 

 
 

도심 속 식물원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안으로 들어오니 적막할 정도로 조용하다. 

또 넓기도 하지만 각종 식물이 잘 어울러져 있어 인공적으로 가꾼 것 같지 않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보이지 않게 다 손이 가 있다. 

 



 
 

 
 

 

식물원 모퉁이에 있는 기념품 가게 내 카페의 엑스프레소와 호두를 갈아 넣어 만



든 비즈코초가 일품이다. 

 

 
 

레티로 공원으로 이동한다. 매우 넓은 공원을 이리 저리 옮겨 다니며 산책한다. 

조용한 산책길이 매우 만족스럽다. 노란 낙엽들이 떨어져 있다. 지난 얘기, 자식

들 얘기를 나눈다.  

 

 



 
 

알폰소 12세 기념 조형물 앞으로 조성된 호수에 마드리드 사람들이 노 젖는 보트

를 타는 풍경이 매우 평화스럽다.  

 

 
 



아내가 배가 고프다고 한다. 나는 공원을 나가서 식당을 찾아 먹자고 했지만 아

내는 호수 옆 카페 식당 메뉴 사진을 보니까 맛이 있겠다며 여기서 먹자고 한다.  

 

가격은 비싸고 음식의 질이 너무나도 형편 없었다. 돈을 강탈당한 느낌이 들 정

도로 불쾌하다. 아내도 너무 했다고 한다. 자기가 우겨 먹었으니 말은 못하고 화

가 나 있다. 마드리드에서 이런 일도 있다. 

 

제목 3: 베르나베우 레알 마드리드 축구장 내 푸에르타 57 에서 만찬 

 

저녁은 레알 마드리드 전용 축구장인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스타디움 내  푸에르

타 57(Puerta 57)에서 식사를 했다. 해산물 전문 식당이다. 내가 이 곳에서 살 

때는 없었다. 레알 마드리드 구장을 내려다 보며 식사를 할 수 있는 명소이다. 

음식도 매우 훌륭하다. 해산물 타파스와 하몬 이베리코로 전식을 먹은 후 본식으

로 나온 국물이 많은 파에야 콘 보가반테는 아주 맛이 있었다.  

 

 
 

 

 

 

 

 

 

 


